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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64번  이스라엘 들으라 

예물준비성가 340번  봉 헌  

영성체성가  167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파견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김 안 나  김 정 윤 김 성 진  박 현 숙  Andrew Oh • Gabriel Nguyen • Edward Oh 

8시 미사 윤 정 애  윤 석 채  김 신 화  윤 건  Annie Mun • Andrew Oh • Brian Kim 

9시 30분 미사  Jasmine Lee Irin Cho Timothy Shon  Dylan park  Jin Tae Kim • Ashley Na • Annabelle Na 

11시 미사  황 리 나  김 영 진  김 정 옥  장 동 철 Eric Kim • Edwin Shin • Claire Kim 

12시 30분 미사  Julia Jun 강 석 구  Michelle Park 김 준 수  Jason Yoo • Jayson Choi • Thomas Choi  

5시 미사  문 소 영  이 미 첼  이 미 첼  한 샤 론  이상하 • 전한별 • 천태준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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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마르코 복음 4장은 비유를 들어 하느님의 진리에 대

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째 비유는 씨 뿌리

는 사람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등잔의 비유입니다. 

오늘 복음은 세 번째; 등잔의 비유와 네 번째; 겨자씨

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나면, 땅이 저절로 뿌린 씨를 자라게 하

고 열매를 맺어 수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비유입니

다. 그리고 겨자씨는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겨

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을 씨앗이지만 땅에 뿌려 자

라나면 그 어떤 풀보다도 더 크게 자라 새들이 그곳에 

깃들인다는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

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

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

는 것이다.” (마르코 4,12) 그리고 비유 마지막에도 이

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럼 과연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

기하시는 것인가 하고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르코 복음의 비유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12절의 뜻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르코 4,12절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

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9-10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은 하

느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우찌아 임

금은 나병으로 고생하다 죽던 해에 하느님께서 임금

의 대변인으로 임금의 편지, 공문, 서류, 등을 책임지

고 있었던 이사야를 당신의 예언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는 임금의 대변인으로 일하며 많은 잘

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살면서 왕 중의 왕이신 전능하

신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고해합니다. 

그럴 때, 사랍 중 한 천사가 타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이사야 입에 갔다 대며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

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이

사야 6,7) 하고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물으시니, 이사야는 “제가 있지 않습

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야 6,8)라고 주님께 대

답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

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

디게 하고 그 귀를 어둡게 하며 그 눈을 들어붙게 하

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

고서는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사야 

6, 9-10) 그러자 하느님의 뜻을 이해한 이사야는 언

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봅니

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외부의 침략을 받아 모든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나라는 황무지가 되는 정결 예

식을 거쳐 새로이 태어날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

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에 단

죄가 아니라 참회의 시간을 통해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면

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그때까지 모든 사

람은 회개와 정결 예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

침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 하느님과의 계약에 

다시 참여할 때 이 가르침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

는 말씀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회개와 정

결 예식의 시간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이고, 새 계

약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일 독서를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향백나무의 

꼭대기에서 가장 연한 순을 꺾어 가장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어 그곳에서 훌륭한 향나무로 자라 많은 

열매를 맺고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일 것이다. 에

제키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있습

니다. 바로 “하느님의 어린양”입니다. 그분은 가장 연

약한 존재로 수난의 고통으로 꺾이셨고, 골고타 언덕

에 십자 나무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으나, 부활의 영광

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나무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겨자씨의 

비유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

어 새로 태어나면 풀 중에서 가장 크고 풍성해서 하

늘의 새들이 모여든다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도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작년부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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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 동안 기도와 묵상 그리고 자선을 행하는 기

회로 이 어려움을 보내면서 새로운 영적 회개와 정화

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들과 함

께 다시 주님의 품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되

었습니다.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

는”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이 수난의 시간을 주

님의 자비와 사랑의 시간이 되게 채워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이 하느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시간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오늘은 연중 제12주일을 지냅니다. 오랜만에 녹색 

제의를 주일에 입습니다. 연중 시기는 부활의 신비를 

살아가며 그 신비를 일상에 녹여내는 시기입니다.  
 

어제는 일 년 만에 우리 본단 레지오 꼬미시움이 아

치에스(Achies) 행사를 했습니다. 아치에스란 라틴어 

군대 용어로 전쟁에서 전투 대열로 선 대형을 말합니

다. 따라서 아치에스 행사는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이 

성모님의 군대로서 성모님께 받치는 예절입니다. 이

를 봉헌 사열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본당의 450명 이상이 소속된 가장 큰 

단체로서 만나서 주 회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며 힘든 시

간을 견뎌왔습니다. 우후 견토라는 말이 있듯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며 신앙심이 더욱 견고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점차 우리도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미사 후 성당 앞에서 또는 기

도 뜰에서 옹기종기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이에 사목회에서 커피를 준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육관 앞에 마련했는데, 여러 

조언을 참조로 이번에는 성당 친교실로 내려가는 계

단 밑에 마련했습니다. (너무 붐비지 않게 거리를 조

심해주시고, 마신 컵은 쓰레기통에 넣어주시기 바랍

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예전의 일상을 고마운 마

음으로 즐겨봅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의 시작에 이미 

새로운 일상을 예상했지만 이젠 백신 효과로 대체적으

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전의 일상보

다는 좀 더 조심하는 새로운 만남이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 좀 더 청결과 소독에 익숙해졌습니다. 

만나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으로 화상 통화나 회의도 

나름 익숙해집니다. 삶의 가치관도 변해갑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에 귀의하며 이 힘든 시간을 극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보다는 현실에 

더 적극적으로 즐기려 하는 경향도 생겼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갈릴래아 호수에서 돌풍을 

만나 두려움에 가득 차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을 꾸짖

으며 호수를 잠잠하게 재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교회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

여주며 그 혼란을 잠재우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임을 알려줍니다.  
 

  돌풍에 두려움에 싸여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은 이와 

반대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

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마르코 4: 38)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

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4; 39-40)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

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

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며 우리의 믿

음이여야 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변해가는 세상에 우리가 타고 가

는 배의 돛대가 되고 키가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결

국 안전하게 하느님의 항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가 지

금 저의 귀에 울리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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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청하는 기도                                                                    2021년  6월  13일 

연중 제11주일  

둘째 주일 (6월) 
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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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6월 13일 

알 림 

성체조배 안내  

성체조배 시간동안 봉사자가 없습니다.  

조배자는 아래의 규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성당에 들어 오실 때 손세정제로 손 소독후 

입장하며, 설치되어 있는 발열체크 기계에 꼭 

열을 체크하신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00℉ 이상인 분을 스스로 입장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후 비치된 출입 확인서에 성함, 전화번

호, 측정된 온도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되도록이면 감실쪽의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

랍니다.   

교구 후원  

성당 방역 및 대청소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톨릭 이민 서비스, 성소 후원 및 은퇴 사제, 

가톨릭 학교 후원등을 지원하는 교구 후원금

모금에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

립니다. 후원기금 봉투는 우편으로 직접 보

내시거나 본당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유아 세례 스케줄 

특별헌금 

알 림 

사제 성품성사 기념일  

아버지날 꽃 달아 드리기 

일시 : 6월 20일(일) 모든 미사 시작 전 

장소 : 본당 정문 앞   

아버지날 꽃 만들기 봉사  

일시 : 6월 19일(토)  10 a.m.부터 시작 

장소 : 친교실    

많은 청년들의 참여 바랍니다. 

신부님배 족구•피구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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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우리의 정성  

생활상담소 전화상담 안내   

알 림 

조당 해소 상담  

혼인 조당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분은  

진명 부제님께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명 바오로 부제님  

연락처 : (917) 750-4805 

연령회 총회 및 월례회  

단체 및 회의  

안나회 월례회  

로사리오회 월례회  

성제회 월례회  

간호사회 월례회  

구역분과 미사봉헌  

어머니연합회 월례회 및 정기총회  

베드로회 월례회  

하상회 정기회합  

사목회 피정   

미사참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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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50년사 편찬위원회 소식  

년도 사진 내용 

1973 
7월 1일 첫 야외미사, At Anthony Wayne Rec-

reation Area, Bear MT. 

1973 3월 3일 첫 건강진단 

1974 
6월 2일 뉴저지 교우들과 합동야외미사, 마리안슈

라인 

1974 11월 24일 김수환 추기경 집전 견진성사, 

1975 3월 15일 KCS와 공동주최 무료건강진단 

1981 첫 성령기도회 사진 

1984 신앙 대 강연회 사진, 10/5/1984 

1984 합동 성가 공연 사진, 10/7/1984 

1984 민루시아 수녀 첫 허원, 12/8/1984 

1985 첫 학생 심포지엄, 5/12/1985 

1985 
반모임 또는 구역 미사 사진, 년도에 상관없이 반

모임, 구역미사 사진이면 환영 

1986 불법 이민자 사면 수속 대행 봉사 

1988 본당 공동체 묵상, 3/11/1988 

1988 워싱턴 성모 성전 순례, 5/21/1988 

1994 루까회, 년도에 상관없이 루까회 사진이면 환영 

1995 청년성가대 메아리 음악회 

1995 
요한바오로2세 교황 뉴욕방문 사진, 10월 6일 

Aqueduct 경마장, 10월 7일  Central Park 

1996 
골수기증 및 헌혈행사, 년도에 사관없이 헌혈, 골

수기증 사진이면 환영 

1997 베이사이드 성당 한인공동체 사진 

1997 연령회, 년도에 상관없이 연령회 사진이면 환영 

2011 제1차 청소년 한국 성지순례, 7/20-8/4/2011 

2013 
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님 주임 신부 취임미사: 

니콜라스 다마지오 주교집전(11/2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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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시간  |  Mass                         



Mustard Seeds Of Faith  

< El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June 13,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It’s the little, almost invisible things, that often have the biggest impact on our lives. Consider the 
Corona virus (Covid 19). It’s so small you can’t see it with the naked eye, yet it brought the entire 
world to its knees. We are still feeling the after-effects of something invisible to the eye. Lucky for us 
the kingdom of God is also like this. Each kind word or helpful gesture we offer has an effect far be-
yond us. Letting someone get ahead of you in the supermarket checkout line might seem like nothing, 
but it may mean the world to the single mom struggling to feed her kids and having a bad day—-until 
your kind gesture made her realize she is not alone. Yielding a parking space isn’t difficult to do, but 
our pride and desire to beat everyone to everything might be in the way. Doing it with a smile is key 
to letting others know we see them as brothers and sisters and not as adversaries. 
 
  Teachers teach more than lessons. Good teachers also teach us how to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When I was in the ninth grade I skipped school to go and listen to a politician running for president: 
John F. Kennedy. (I even got to shake his hand!) Of course back at school, later that day, I had to go 
to detention for missing class. But at the appointed hour, the vice principal came and sat with me for 
the entire time! The rules stated I had to do detention, but his compassion showed that justice can al-
ways be tempered with mercy. A mustard seed was planted that day which grew and blossomed in me 
as a vocation to become a priest. You can say I am here today because of how I was treated back then. 
Imagine the good we can do if each day we show kindness, mercy or compassion to those around us!  

2nd Sunday in June                                                                                        

9 

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Use of Kneeler  
Using the kneelers during mass is now permitted. As an 

alternative, you may also choose to sit instead in times 

of kneeling.  

11th Sunday in Ordinary Time  
O God, strength of those who hope in you, graciously 

hear our pleas, and, since without you mortal frailty 

can do nothing, grant us always the help of your grace, 

that in following your commands we may please you 

by our resolve and our deed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who lives and reigns with you in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on God, for ever and ever.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1th Sunday In Ordinary Time                                                                                                         June 13, 2021 (Year B)  No. 2531 

Responsorial  

Psalm 

  

 

  For the Church, that its ministry of  peace and healing be communicated to all people, let us 
pray to the Lord. 

 For the governments of  the world, that their leaders will help the poor and the outcast by 
working for a more just and humane society, let us pray to the Lord. 

 For all who fear uncertainty, that they will risk the unknown on Jesus’ behalf  to find a path to 
salvation, let us pray to the Lord. 

 For all the suffering, the prophets of  the Kingdom, that they will find peace in the promise of  
eternal life, let us pray to the Lord. 

 That our friends or others who are longing or struggling to regain their faith may be able to 
hear the powerful words of  the Gospel, let us pray to the Lord. 

 For all students that are graduating: May they be safe and continue to grow with God’s help and 
guidance, let us pray to the Lord.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Ezekiel       
   Ezekiel 17:22-24 (92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2 Corinthians 5:6-10 

Communion Antiphon 

   There is one thing I ask of the Lord,  
   only this do I seek: to live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Psalm 92:2-3,13-14,15-16 

To what shall we compare the kingdom of God……  

It is like a mustard seed 


